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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achine learning model to
predict the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aiming
to address the low birth rate problem in Korea, This will be achieved by utilizing
data from the 2021 Family and Childbirth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ethods: A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Random Forest algorithm
to predict the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This algorithm was chosen for its advantages in prediction and generalization,
and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Results: The significance of variables influencing the Random Forest prediction
model was confirmed. With the exception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most variables contributed to predicting the intention
to have subsequent childbirth. Notably, variables such as the mother's age, number
of children planned at the time of marriag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spouse's share of childcare burden, mother's weekday housework hours, and
presence or absence of spouse's maternity leave emerged as relatively important
predictors of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

❙key words subsequent childbirth intention, married women with one child, low
birth rate problem in Korea, machine learning method

I.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는 국가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

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출생률 감소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와 더욱 비관적이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 의하면,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명 선이 깨어져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에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에 2026년 0.68명, 2027년 0.71명으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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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시

작으로 매 5년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출산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인구정책을 마련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280조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으나,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방향과 방법이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타겟 대상을 정하고 보다 정교한 예측을 통해 유

효한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아이를 갖더라도 한 명에 그치는 추세도 두드러져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의하면 출생아

24만 9000명 가운데 첫째 아이는 62.7%, 둘째 비율은 30.5%(7만 6000명), 셋째 이상은 6.8%(1만

6800명)에 그쳐, 둘째와 셋째는 각각 16.8%, 20.7% 감소했다(통계청, 2023). 한편 부모의 양육스트

레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출산 후 양육

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대이며,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대상에게 유효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상을 정하고 예측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유효한 방법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양육 부담과 비용 부담이 손꼽히면서 각종 자녀양육과 교육지원정책

및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과 보육시설과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였다. 또한 젊은 세대의

만혼화와 출산연기, 출산포기가 초저출생율의 원인으로 꼽히는 점(강은영 등, 2010; 차승은,

2008a)과 우리 사회에서 부모됨의 가치관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배혜원, 2017b). 2022년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혼인건수는 19만2천건으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가장 많은 혼인이 이루어졌던 1996년에는 43만5천건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1997년(38만9천건)에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2016년(28만2천

건)에 20만건대, 2021년(19만3천건)에 10만건대로 내려앉았다. 한창 혼인건수가 많았을 때와 견

주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1년 전보다 0.1건 줄어든 3.7건이

었다. 이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뒤 역대 최저치다.

혼인 건수의 감소는 25∼49살 연령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

고, 더불어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결혼 연령은

25-29세에서 30-34세로 높아졌으며, 2022년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7살, 여자 31.3살로 1년 전보다 각각 0.4살, 0.2살 올라갔다. 남자의 경우 35살

이하에서 전년 대비 혼인건수가 줄고 35살 이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20대 후반

(-8.4%)에서 가장 많이 줄고, 40대 초반(10%)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여성은 20대 후반(-7.2%)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통계청, 2023). 이러한 만혼화로 출산 연령 역시 30-34세로 늦춰지면서 출산율

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배혜원, 2017a). 즉, 결혼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첫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다자녀출산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것이다(이

완, 채재은, 2017).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

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 학계, 비정부 기관 등에서 다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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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출산 장려 정책 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한국 정부가 시행한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강경희, 전홍주, 2013; 송다영, 2013a; 이미옥, 명성준, 2015; 이철

희, 2018; Lee, 2019). 이러한 연구들은 장려금, 육아휴직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의 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직장과 가족

생활의 균형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경력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제

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으며(최미란, 장경은, 2017; Choi & Kwon, 2018).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 조건, 양립 지원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교육과 인식 변화와

관련하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배혜원, 2017b; Jeong et

al., 2022; Kwon & Chang, 2019). 넷째 경제적 인센티브의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되었다(Cho & Yoo, 2018; Lee, 2019). 출산 후 금전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출산지원에 대

한 연구도 중요한 주제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프로그램이 출산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eo, 2019; Zhang et al., 202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

분 거시적인 영향이나 가치관과 같은 부분으로 정책의 주 대상 집단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유효한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려워 실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적 해법을 제안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가장 효과적으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한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후속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질 출생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백지희, 2020). 가족 안정성 이론(Family Stability Theory)에 의하면 가

정 내 안정성이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하겠다. 한자녀를 둔 가정은 이미 부모의 역할에

적응하고 있으며, 추가로 출생률을 높이는 데 더욱 열려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을 대상으

로 한 지원은 출생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다. 또한 심리적 지원(Psychological

Support) 관점에서 한자녀 가정은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비교적 적을 수 있다. 이미

부모가 되어 경험을 쌓았으며, 후속 출산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을 효율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즉 한자녀 가정을 대상 집단

으로 후속 출산의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찾는다면 후속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계획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영향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보고 되어왔다. 고용불

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경제구조의 변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 환경적 변화들이 젊은 세대가 가족을 형성하고 출산을

결심하기 부담스러운‘가족 과부화’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송다영, 2013b). 개인적 특성으

로서 연령,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경제활동 여부 등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들이 출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완, 채재은, 2017; 장한나, 이명석, 2013).

가족가치관 역시 출산결정에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심리적,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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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가치, 즉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출산의도와 매우 관련성이 높다

고 보고했다(배광일, 김경신, 2011; 서정연, 김한곤, 2015b; 이완, 채재은, 2017; 차승은, 2008b). 이

상 자녀수 역시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연구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은 이상 자녀수를 2명 이상으로 고려하는지가 추가 출산계획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고하

였다. 이 외에도 가족 내 부부간 역할 관련 성평등 인식도 출산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서구의 연

구들은(McDonald, 2000; Mills et al., 2008) 출산행동은 단지 여성의 행동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동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가

족 내 성평등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성평등 인식이 중요한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일-가족 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기혼 직장여성들이 자녀출산을 꺼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남편의 가사 분담, 집안일 참여 등의 공평성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박수미, 2008; 송유진, 2014; 신인철, 2009; 장한나, 이명석, 2013; Anderson & Kohler,

2015; Duvander & Andersson, 2008; McDonald, 2000).

이와 같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관련된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의향을 구

체적으로 예측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특성, 첫 아이 양육경험, 가치관 및

인식 등 다양한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모델을 밝히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23)를 활용하여 한자녀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기 위한 기계학습 모형을 개발

하는 것이다. 먼저, 1) 후속 출산의향 여부에 따라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변수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볼 것이다. 2)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기계학습의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전통적인 회귀

모델, 부스팅 모형과 비교할 것이다. 3)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를 확인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온라인(https://data.kihasa.re.kr/kihasa/kor/contents/ContentsList. html)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개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이 자료는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의 틀을 참고하여 전국 19~49세 성인과 그의 배우

자를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층화표집 되었다(박종서 외, 2021). 배우자 상한 연령은 제한

을 두지 않았으며, 배우자, 애인, 파트너도 함께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14,538명(남성 7,498명, 여성 7,040명)이었다. 그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자녀(출생아 수 – 

사망아 수)가 한자녀인 기혼 여성 1,61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로 개편되면서, 출산율 측정 그 자체가 아니라 출산 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측정하고, 기혼과 미혼, 남성과 여성을 모두 조사하

여 최종 출산 행동의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행동을 결정해 가는 과정에도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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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입변수

1) 결과변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에서 현재 임신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자료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출산

의향 변수를 결과변수(0 =추가 출산 의향 없음, 1 =추가 출산의향 있음)로 예측모형에 투입하였다.

2) 예측변수

본 연구에서 한자녀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기 위해 가구 특성(모 연령, 월평균가

구소득, 주택자가 여부), 첫 자녀 양육경험(첫 자녀 성별,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 모의 평일 가사

노동 시간, 배우자 육아분담비율, 모의 출산전후 휴가 유무, 배우자 출산휴가 유무), 가치관 및

인식(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도구적 또는 본질적 자녀가치, 가족 및 동료에 대한 신뢰)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2021년도 가족과 결혼조사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중 선행연구를

근거로 후속 출산과 관련된 예측 변수를 가구 특성별, 양육경험, 가치관 유형별로 우선 선정하였

다. 부분의존도표를 분석에 활용할 경우, 예측 변수 간 강한 상관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

내에서 대표적인 변수를 최종 예측 변수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측 변수는 랜덤포레스트, 로지

스틱, XGBoosting 모형에 투입하여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 모형에 투입되는 결과 변수 및 예측 변수의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구분 변수 내용(척도)

결과
변수

출산의향†
(현재 임신인 경우는 제외)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예
=1, 아니오=2)

예측
변수

가구 특성

모 연령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표본 틀에서 19-49세 층화표집됨
(본 연구 대상 범위는 21-49세)

월평균 가구소득

(지난 6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세금 공제 전 근로소득, 사
업·부업소득, 재산·금융·개인연금소득, 기저귀·분유 등 공적이
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의 기타소득) 총액을 만원 단위로 개
방적 응답

주택자가 여부† 집의 점유 형태에 대한 문항에서 자가라고 응답한 여부

첫 자녀
양육
경험

첫 자녀 성별†
지금까지 출산한 자녀 중 아들과 딸의 인원수를 개방형으로 응
답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
(지난 3개월간) 자녀를 위해 월평균 지출한 비용의 총액을 만
원 단위로 응답(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 분유, 기저귀, 의복, 장난감 등)

모 평일 가사 시간
응답자의 평일의 1일 평균 가사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개방
형 응답

표 1. 투입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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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내용(척도)

예측
변수

첫 자녀
양육
경험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
배우자와 육아분담 비율을 선택(1=응답자 0% 배우자100%,
3=응답자 20% 배우자 80%, 6=응답자 50% 배우자 50%,
9=응답자 80% 배우자 20%, 11= 응답자 100% 배우자 0%)

모 출산전후휴가유무† 출산전후 휴가 이용(1=예, 2=아니오)

배우자 출산휴가유무†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용(1=예, 2=아니오)

가치관 및
인식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결혼(초혼 또는 첫 사실혼 기준) 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계
획이었는가에 인원수로 개방형 응답

도구적 자녀가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에 대한 문항(예: 자녀는 가족 간 유
대와 애정을 강화한다)에 응답한 평균(4점 척도, 1=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동의한다, 4=전적으
로 동의한다)

본질적 자녀가치
자녀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한 문항(예: 자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에 응답한 평균

가족에 대한 신뢰 가족/직장동료(비취업자의 경우 가상의 동료)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응답(4점 척도,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신
뢰하지 않는다, 3=신뢰한다, 4=매우 신뢰한다)동료에 대한 신뢰

†는 더미변수로 변환.

표 1. 계속

3. 분석방법

첫째, 분석에 앞서 결측이 있는 변수는 R의 mice 패키지를 활용하여 다중대체법으로 처리하였

다. 투입 변수 중 결측 처리된 변수로는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결측율 21.7%),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20.0%),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3.8%), 모의 평일 가사 시간(3.2%)이었다. 또한, 출산의향,

첫 자녀 성별, 출산휴가유무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둘째, 결과 변수인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예측 변수로 선정된 요인에 차이

가 있는지 검정(t-test, χ2 test)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Spearman 방식으로 처리하여 히트맵

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한자녀 기혼 여성의 후속 출산의향 예측을 위해, 예측과 일반화에 유리한(Fernández- Delgado

et al., 2014)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으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후속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73.7%)이 훨씬 많은 불균형 자료로서 후속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 맞추어 균형 자료(upsampling dataset)를 생성하고,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각각 70%, 30%로

구분하고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예측 성능은 전통적 예측 모형인 로지스틱

모형과 높은 예측력으로 자주 활용되는 XGBoosting 모형과 비교하였다. 예측 성능 비교 지수는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 AUC(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를

활용하였다. 특히, AUC 수치는 .90 이상이면 우수한(excellent) 성능으로 인정(Simundic, 2012)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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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간 AUC 수치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DeLong test)하였다. R의 randomForest. xgboost 패키지를

활용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caret 패키지로 자료 균형화, gird search, 10-fold cross-validation으로

hyper parameter 확인하였다.

넷째, 예측 변수의 중요성과 영향은 중요도(importance)와 부분의존도표(partial dependence plot)

를 활용하였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예측 변수의 중요도를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예측 변수의

중요도는 상대적인 값으로 제시하였다. 부분의존도표는 다른 예측 변수의 영향을 고정하고, 특정

예측 변수의 변화에 따라 결과 변수가 변화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예측 변수의

단위별 변화에 따른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 변수 자료를 표준화하지 않고 모형에 투입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절차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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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후속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예측 변수의 차이

한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 후속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은 25.96%이다. 표 2는 후속 출산의향

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변수의 평균 및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이다.

예측변수

후속 출산의향 없음 후속 출산의향 있음
전체

t/χ2(n = 1,195) (n = 419)

m sd % m sd % m sd %

모 연령 39.33 6.02 　 34.15 4.99 　 37.99 6.20 　 17.31***

월평균
가구소득

590.80 288.10 　 573.00 328.90 　 586.20 299.20 　 1.05

주택자가
여부†

　 　 62.01 　 　 48.93 　 　 58.61 21.89***

첫 자녀 성별† 　 　 44.44 　 　 48.69 　 　 45.54 2.26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 79.64 53.61 　 64.77 40.57 　 75.78 50.95 　 5.91**

모 평일 가사
시간 2.84 1.30 　 2.75 1.17 　 2.82 1.27 　 1.22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

7.59 1.52 　 7.84 1.53 　 7.65 1.52 　 -2.94**

모
출산전후휴가
유무†

　 　 24.27 　 　 31.98 　 　 26.27 9.53**

배우자
출산휴가유무† 　 　 28.79 　 　 42.72 　 　 32.40 27.50***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1.61 0.70 　 2.07 0.68 　 1.73 0.72 　 -11.91***

도구적
자녀가치

2.17 0.66 　 2.17 0.65 　 2.17 0.66 　 0.01

본질적
자녀가치 3.43 0.49 　 3.50 0.45 　 3.44 0.48 　 -2.85**

가족에
대한 신뢰 3.58 0.53 　 3.64 0.52 　 3.60 0.52 　 -2.13*

동료에
대한 신뢰

2.63 0.59 　 2.70 0.56 　 2.65 0.58 　 -2.36**

주: †이분변수, %는 해당 집단 중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p < .05, **p < .01, ***p < .001

표 2. 군집별 예측변수 평균 및 빈도 차이 (N=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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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첫 자녀 성별, 모 평일 가사노동 시간, 도구적 자녀가치는 두 집단 간

평균 및 빈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후속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가구 특성은 모 연령이

더 젊고(t = 17.31, p < .001), 주택자가 비율은 더 적었다(χ2 = 21.89, p < .001). 첫 자녀 양육과 관련하

여,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은 더 적고(t = 5.911, p < .01), 배우자의 육아분담 비율은 더 많고(t = -2.94,

p < .01), 모의 출산전후 휴가 비율(χ2 = 9.53, p < .01)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비율(χ2 = 27.50, p < .001)

도 더 많았다. 가치관 및 인식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본질적 가치 수준은 더 높고(t = -2.85, p <

.01), 가족(t = -2.13, p < .05)과 동료(t = -2.36, p < .01)에 대한 신뢰 수준도 더 높다.

상관분석(그림 4)에서, 후속 출산의향과 상관이 가장 높은 변수는 모 연령(rs = -.38, p < .001)과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rs = .31, p < .001)이다. 예측 변수들 사이에 상관이 높은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모의 출산전후 휴가유무(rs = .41, p < .001), 월평균 가구소득과 첫 자녀 대상 지출총액

(rs = .36, p < .001)이다. 그 외는 .30 미만의 약한 상관관계이다.

그림 2. 투입변수 간 Spearman 상관 Heatmap

2. 후속 출산의향 예측 모형의 성능

1) 성능평가 차이

목표 집단에 대한 지도학습 모형의 예측 성능을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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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모형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 AUC DeLong test

Random
Forest

.96 .94 .99 .96 .96

Logistic .75 .73 .78 .75 .82 11.72***

XGBoosting .93 .89 .97 .93 .98 3.85***

주: DeLong test는 해당 모형을 참조로 Random Forest 모형과 AUC 값 차이 검정

***p < .001

표 3. 지도학습 모형의 성능평가

표 3에서, 모형에서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예측 성능 지수가 가장 크고(정확도 .96, 정밀도 .94,

재현율 .99, F1-score .96), AUC도 .96으로 우수한(excellent) 수준이다. 또한,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AUC는 로지스틱 모형과 XGBoosting 모형보다 유의하게 크다(p < .001, 그림 3).

그림 3. 후속 출산의향 예측 모형의 AUC

2) 지도학습 모형의 예측 변수 중요도

(1) 예측 변수의 중요도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예측 변수 중요도(그림 4)와 부분의존도표(그림 5)를 제시하였다. 랜덤포

레스트 모형에서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 연령(중요도 = 100)과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중요도 = 64.15)이다. 그 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첫 자녀 대상 지출총

액(중요도 = 51.91), 월평균가구소득(중요도 = 39.26), 배우자 육아분담비율(중요도 = 18.02),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중요도 = 13.24), 배우자 출산휴가 유무(중요도 = 12.42)이다. 나머지 예측 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한자녀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향 예측: 머신러닝 방법의 적용

 137

수의 중요도는 10미만이다.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한 XGboosting 모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의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모 평일 가사노동

시간,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이고, 그 이외 변수의 중요도는 10 미만이다.

그림 4. 예측 변수의 중요도

(2) 예측 변수의 부분의존도표

랜덤포레스트 모형에서 예측 변수들의 부분의존도표를 변수 유형과 중요도 순서로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모의 연령 35세 이상이면 후속 출산의향이 낮아지고, 고소득

이거나 주택이 자가인 경우에도 후속 출산의향이 낮아진다.

첫 자녀 양육경험과 관련하여, 후속 출산의향은 첫 자녀에 대한 지출총액이 월 60~70만원을

넘어서면 급격히 낮아지고,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

간이 3시간 이상이면 급격히 낮아진다.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있고, 첫 자녀의 성별이 딸이며, 모

의 출산전후 휴가가 있으면, 후속 출산의향은 높아진다.

가치관 및 인식과 관련하여,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가 2명 이상이면 후속 출산의향은 높아진

다. 본질적 자녀가치가 높을수록, 동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동의하

는 수준(3점)까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향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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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예측 변수의 부분의존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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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자녀를 둔 가정의 후속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 모의 연령,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 수, 월평균 가구소득, 주택자가여부, 첫 자녀에 대한 지

출 총액,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 배우자 육아분담비율, 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유무, 가족 및

동료에 대한 신뢰도 등이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한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출산의향이 있는 한자녀 기혼 여성 중 후속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는 26%로 나타나

앞으로 둘째 또는 셋째 자녀의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후속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유효한 정책을 제안할 필

요가 있다.

둘째, 가구 특성(모 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주택자가여부), 첫 자녀 양육경험(첫 자녀 성별, 첫

자녀 대상 지출 총액,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 배우자 육아분담비율, 모의 출산전후 휴가 유무,

배우자 출산휴가 유무), 가치관 및 인식(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도구적 또는 본질적 자녀가치,

가족 및 동료에 대한 신뢰) 등의 다양한 자료를 랜덤포레스트, 로지스틱, XGBoosting 알고리즘에

투입하여 출산의향 예측 성능을 비교한 결과, 랜덤포레스트 모형의 예측 성능이 두 가지 참조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우수하였다.

셋째, 랜덤포레스트의 예측 모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모의

연령과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가 후속 출산 의향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후속 출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영아를 둔 한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통해 후속 출산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의 출산전후 휴가유무 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가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데 기여하

였다. 예측 변수 중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모의 연령, 결혼 당시

계획 자녀 수 외에 월평균 가구소득, 배우자의 육아분담 비율,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유무였다. 모의 출산전후 휴가 유무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유무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같은 출산과 관련한 가족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중요 변수는 아니었지만 직장 혹은 가상의 동료에 대한 신뢰가 가족에 대한 신뢰보다

더 중요했다. 이와 같이 직장의 출산휴가 등 직장의 출산 친화적 환경이 중요한데 여전히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통해 남성의 출산휴가와 직장 문화 등 직장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

을 증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부분의존도표를 통해 예측 변수의 변화에 따른 후속 출산의향을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가구 특징과 관련하여 모 연령이 35세 이상부터 후속 출산의향이 낮아진다. 또한 고소득이면 후

속 출산의향이 낮아진다. 자가주택인 경우 가구 소득과 약한 상관관계(rs =.15, p<.001)이나 후속

출산의향이 낮아진다. 즉 자가주택이고 고소득일수록 후속 출산의향이 오히려 낮은 것은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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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이 후속출산에 절대적인 영향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첫 자녀 양육경험과 관련하여, 첫 자녀에 대한 지출총액이 월 60~70만원이 넘어서면

서 후속 출산의향은 급격히 낮아졌다. 배우자 육아분담 비율이 높을수록 후속 출산의향은 높아

졌다. 모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후속 출산의향이 급격히 낮아진다. 배우자 및

모의 출산휴가는 후속 출산의향을 높인다. 첫 자녀가 딸인 경우에도 후속 출산의향이 높아진다.

첫 자녀 양육경험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자녀 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과 직장

의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위한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및 인식과 관련하여,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가 2명 이상이면 후속 출산의

향이 높아진다. 결혼과 가족조사 자료에서 결혼 당시 계획 자녀수는 이상적인 자녀 수(rs =.34,

p<.001)와 상관이 있었다. 본질적 및 도구적 자녀가치가 높아도 후속 출산의향이 높아진다. 동료

와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아도 후속 출산의향이 높아진다. 이는 단기간의 정책으로 개선될 수는

없으나 결혼이나 가족 및 자녀가치에 대한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자녀를 둔 가정의 후속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특성, 첫 자녀 양육경험,

가치관 및 인식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나, 이 외에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등 심리적

요인들이 데이터는 부재하여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가족의 심리적 요인들을 포

함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 일과 삶의 균형, 자녀에 대한 가치관 및 신뢰 구축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모의 연령이 후속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젊은 부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게 긍정적인

양육경험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 가족 내 역할 분담과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 및 정책 마련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한국 사회는 저출생 문

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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